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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을 헤아리고 나와 함께 심정을 맞추어서 

매사에 행하여야 한다.

인생의 가장 깊은 것은 심정의 통함이다.

사랑은 심정이 합하여질 때 시작된다.

내 사랑을 진정코 깨달은 인생이 있다면 

그는 변화할 것이다.

완전히 부활되어지는 인생사는 

하늘을 사랑하게 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나를 너의 상대체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생명의 탄생을 위해 인생의 시간을 보내어라.

나를 실존의 사랑으로 완전히 인정하라.

나와 함께 인생의 노정을 걸어갈 것을 진정 받아들

이고 

네 인생을 네 자신이 계획하지 말아라.

오직 하늘 앞에 생명의 결실을 드려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끝없는 내 사랑을 표현하였다.

너의 사랑을 깨우기 위해 

나는 네 앞에 나의 시간을 멈추었다.

심정을 나누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집중하여라.

말하지 않고도 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

다.

말씀의 내면에 내가 말 못하는 모든 부분을 

느끼고 깨닫고 행하여야 한다.

나는 생명들의 소망과 간구함을 모두 듣고 있고 

각 사람들을 합당하게 인도하고 있다.

모두가 자기만의 길이 있으니 

자기로서 완전한 자로 서 있도록 하라.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읽고 또 

읽어라.

모든 묵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환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집중하여 

나를 진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

라.

하나의 심정을 완전히 깨달음으로 전체를 통할 수 

있다.

사랑의 심정의 핵심까지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를 바란다.

끝없는 노력이다. 

생명을 다 하여라.


